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 ❧

퇴근을 하면 우리 딸 메리가 달려와서는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아빠 나 오늘 케일리와 바깥에서 놀았는데 같이 공원에도 갔다, .“

엄마하고 동생 애니도 왔어.

거기서 신데렐라 연극을 보았는데 졸음이 와서, .… ”

그 애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아빠와 같이 있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이런 저런 생각과 느낌을 말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가 출연하는 텔레비전 토크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부인은 우리 남편은 하찮은 세상 이야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기적으로 보여요.“

하찮은 것이나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서로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아내와 딸에게 있었던 자질구레한 것들도 내겐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비록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영적이 아닌 것 으로 보여도,‘ ’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해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루이스는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C. S. ,“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 ,

우리가 아무리 솔직한 기도를 드려도 이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말씀의 징검다리 정장복 주승중 엮음 생명의 삶 년 월 일- / · ( 2002 1 30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 .❦ ⌜ ⌟


